
e러닝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한 학습을 일컫

는 말로 최근 수요자

중심 학습, 지식대중

화의 새로운 수단으

로 떠오르면서 시장

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시장 규모는

2003년 91억달러에

이어 올해 130억달

러가 예상되고 있고,

국내시장은 올해 2

조4천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내시장은 주로 인터넷을 활용한 온

라인 학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수능시험과 자격

증 등 공∙사 교육 분야에 치우쳐 있다. 외국에서 기업이 기술인

력의 재교육 등에 적극 활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현상은 상대적으로 e러닝 산업의 미래가 밝다는 말과 통

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대기업을 따라잡을 수 있

는 수단이 된다. 또 우리나라가 갖춘 세계 최고의 초고속인터넷

망과 교육열, 최신 기술과 제품에 열광하는 성향도 전망을 밝게

한다. 

국내외 e러닝산업한눈에

이런 상황에서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이러닝산업협회와

경향신문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주관한‘2003 이러닝 엑스

포’가 지난달 15�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개최

됐다.

지난 15일 개막식

에는 김종갑 산업자

원부 차관보, 송자

한국사이버대학 총

장, 이상희 사이버

교육학회장, 장일홍

이러닝산업협회장,

김충일 경향신문 기

획본부장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가했다. 또한 콘텐츠수상사

례, e러닝 기업접목 수상 사례 등에 관한 세미나도 함께 열렸으

며, e러닝 시상식에서는 삼성생명∙삼성화재, KDI국제정책대학

원, 정철사이버스쿨이 우수 콘텐츠부문상을 받았다. 알렉스아이

티, 디유넷, 비알코리아는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행사는 총 100부스 규모로 한국방송공사(EBS), 한국방송

통신대학 등 사이버 대학들과 메디오피아, 디유넷 등 e러닝 솔루

션 개발업체 및 서비스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국내외 최신 e러닝

콘텐츠, 솔루션, 첨단교육기자재 등을 선보였다.

‘해외우수 e러닝기업관’에서는 독일, 일본, 대만, 영국, 아일랜

드 등 해외 기업도 만나볼 수 있었고, 사이버대학과정, 외국어교

육, 리더십 개발 등 평생교육과 관련된 콘텐츠도 전시됐다. 또 온

라인영어게임경진대회, 영어실력 자가진단평가 등 체험형 부대행

사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e러닝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다.

15일에는 부대행사로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e러닝과 SC36표준화’와‘e러닝 산업

진흥과 정책’을 주제로 e러닝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됐다.

장일홍 한국이러닝산업협회장은“e러닝이 미래의 유망산업임

에도 불구하고 인식과 홍보, 정보교류 기회가 부족했다”면서“이

번 전시회가 e러닝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4. 11   81

미래유망산업
‘e러닝’홍보및 정보교류의장

차세대 e러닝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국내 최대의 사이버교육 전문 전시회인‘e러닝 엑스포 2004’가 지난달 15일부터 17

일까지 3일간의 일정을 가졌다. 원격∙가상교육, 국내∙외 사이버대학, 학내망 서버공급업체 등 26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개막 첫

날부터 관련업체와 시민 등 2,000여명이 찾는 등 e러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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